
<보도내용>

□ 동아일보는 8.20일 ｢자영업자 배달 수수료 내년 2,000억원 지원｣ 제하의 

기사에서,

 ㅇ “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2,000억원 규모의 배달 수수료 및 자가 배달 

비용 지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며,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

선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”고 보도했습니다.

<정부 입장>

□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’25년 배달료 지원방안을 

검토 중입니다.

    * 7.3(수), ‘소상공인·자영업자 종합대책’ 발표

 ㅇ 다만,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

주시기 바랍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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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방안은 아직 
결정되지 않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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